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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명의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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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condary trauma stress, and vocation on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regional trauma centers. Methods: For this study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using 
questionnaires was used. Data were collected from 170 nurses working in regional trauma centers in 10 hospitals. 
Data collection period was March and April, 2019. Results: The mean score for secondary trauma stress was 27.66 
out of 50, vocation, 36.04 out of 54, and turnover intention, 31.08 out of 45. Secondary trauma stress was positively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r=.27, p<.001), whereas voca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turnover intention among 
trauma nurses (r=-.26, p=.001).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ocation was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among trauma nurses (β=-.22, p=.001), however secondary trauma stress was not related. Among the adjusted 
confounding variables, job stress (β=.56, p<.001), and in case of selection of trauma center voluntarily (β=-.13, 
p=.035) was also associated with turnover intention.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higher vocation was 
associated lower turnover intention among trauma nurses.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among trauma nurses,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trauma nurses’ vocation with administrativ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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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외상은 우리나라 45세 이하 사망원인의 1위로 경제적 그리

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야기하는 질환이다. 연간 약 사백만 

건의 외상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삼만 명의 사망

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전체 사망의 약 10.4%를 차지한다[1]. 

게다가, 비슷한 수준의 외상 환자가 발생할 경우의 생존가능성

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이

다[2]. 이에 정부는 외상 환자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2012년부

터 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 전국에 17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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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되었다[3]. 

외상센터는 기존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던 중증외상 환

자에게 별도의 즉각적인 전문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외상 응

급실과 외상 중환자실로 바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외상센터에서 환자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2,4]. 의료인력 중 간호사는 외상 환자의 치료와 예후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상센터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외상 환자의 입원기간

과 중환자실 재입원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5]. 

하지만, 외상센터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접하게 되는 간호사

들은 교통사고, 재해, 낙상, 자살 행위, 폭행 등의 심각한 신체 

손상으로 내원하는 환자로 인해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다[6].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도와주는 사람이 대상

자의 죽음, 상해,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을 목격하고 이로 

인해 경험하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한다[7]. 

Hinderer 등의 연구에서, 환자의 각종 외상을 반복적으로 경

험하는 외상센터 간호사들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의 수준은 

다른 간호사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게다

가, 외상센터 간호사들은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환자 보호자의 

고통도 지켜보면서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극심한 무력감

을 느끼기도 한다[9]. 선행연구들[10,11]에 따르면, 응급실이

나 중환자실, 그리고 병동 간호사가 경험하는 이차 외상성 스트

레스는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하지만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와 이직의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반해, 직업적 소명의식은 자신의 일에 대해 개인적인 

충만감을 느끼고,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여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직업태도

를 의미한다. 소명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만족할 뿐 

아니라, 여러 장벽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

을 가지게 된다[12]. 따라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는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직의도가 낮아서 조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13]. Park과 Jung의 연구[14]에서 간호

사들의 소명의식은 조직몰입 또는 보수보다 재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이직은 의료인력수급의 문제뿐 아니라 환자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15]. 하지만 국내 간호사의 이직률은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27.6%로, 병원간호사 평균 이직률 13.9%보다 

두 배가 높다[16].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숙련된 전문의료인이 필수적이다[2]. 최근 연구에 따르면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역량은 외상센터 임상경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따라서 중증외상 환자들에게 전문적

이고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외상간호사 양성

을 위해서는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직관리가 중요하다[17]. 하

지만 지금까지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직과 관련된 연구는 없었

다. 이직의도는 실제 이직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서, 

이직의도와 관련 있는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면 간호사 이직 예

방에 기여할 수 있다[18]. 이에 본 연구는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명의식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직의도에 관한 체계

적 문헌고찰연구[18,19]에서 간호사 이직의도에 큰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직무 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을 혼동

변수로 통제하여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

레스와 소명의식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명의식 그리고 이직의

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명의식 그리고 이직의

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혼동변수를 통제한 후, 대상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과 

소명의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

명의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전국 총 17개 권역외상센터 중 외상센터를 개원하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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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10곳(경기도 2곳,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남, 광주, 울산, 

부산)을 편의추출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현

재의 권역외상센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

고 있는 간호사 중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간호사

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13[10,11],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그리고 예측변수 13

개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최소 샘플수

는 165명이었다. 대상자 탈락을 고려하여 총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188부를 회수하였으나 응답이 불충분

한 18부를 제외하고 최종 170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명의식, 이직

의도 및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원 개발자로부터 모두 사용

승인을 받았다.

1)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Figley가 개발한 Compassion satisfaction/Fatigue Self 

test for Helpers [7]를 Stamm과 Figley [20]가 수정 ․ 보완한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Scale: Compassion Satisfac-

tion/Fatigue Subscale-Version V (ProQOL)의 하위척도인 이

차 외상성 스트레스 10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ProQOL 

공식 사이트에서 사용허락을 신청한 후 한국어 버전을 다운받

아 사용하였다[21].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응답범위를 가지고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

다. Stamm과 Figley [2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75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는 .81이었다.

2) 소명의식 

소명의식은 Hagmaier와 Abele [22]가 개발한 도구를 Ha, 

Choi, Eun과 Shon [23]이 한국어로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

적 소명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9개 문항으로 3개의 하

위척도, 즉 일 동일시 및 개인-환경 적합 3문항, 일의 의미와 가

치 추구적 행동 3문항, 초월적 인도력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도구는 Likert 6점 척도로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6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직업적 소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 등[23]의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1이었다.

3) 이직의도

Yeun과 Kim [24]이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하위영역으로 직무만족 요인 4문항, 대인관계 요

인 3문항, 업무수행 요인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9문항이며 5

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

까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음

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Yeun과 Kim [24]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는 .83이었다.

4) 직무 스트레스

French, Lenton, Walters와 Eyles [25]의 Expanded Nurs-

ing Stress Scale (ENSS)을 Kim, Nam, Lee와 Jeung [26]이 한

국어로 타당화한 한국어판 간호사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임종과 죽음(6문항), 의사와의 갈등(3

문항), 불충분한 정서적 준비(3문항), 동료와의 관계(5문항), 상

사와의 문제(7문항), 과중한 업무(6문항), 치료의 불확실성(7

문항), 환자와 가족(8문항), 차별(3문항)의 총 48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1점

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4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

[26]의 한국어판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는 .95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우선 전국 17개 외상센터 중에서 편의추출한 병원 10곳의 

간호부에 전화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구두로 자

료수집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설문지 요청서, 연구 계

획서, 그리고 설문지를 각 간호부에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후 최

종 자료수집을 허락받았다. 각 병원에서 요청한 부수만큼 설문

지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불투명

한 봉투에 동봉되었으며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전달받았다. 자료수집은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

율을 이용하여 기술하였고. 주 변수 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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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Range

Age (year) 28.53±3.94 23.00~43.00

Gender Women
Men

147
23

(86.5)
(13.5)

Marital status Unmarried
Married

147
23

(86.5)
(13.5)

Religion Yes
No 

55
115

(32.4)
(67.6)

Department Emergency room in trauma center
Trauma intensive care unit

42
128

(24.7)
(75.3)

Clinical career (year) 4.35±3.80 0.75~19.67

Career in trauma center (year) 2.40±1.49 0.50~8.00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Bachelor degree
Master degree

25
135
10

(14.7)
(79.4)
(5.9)

Wanted trauma center 
employment?

Yes
No

57
113

(33.5)
(66.5)

Satisfaction with salary Very unsatisfactory
Unsatisfactory
Neutral
Satisfactory

12
66
80
12

(7.1)
(38.8)
(47.1)
(7.1)

Job stress 125.64±22.69

수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

이는 Independent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변수의 신

뢰도 Cronbach’s ⍺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명의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 

p값은 .05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G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IRB No.: 1044396-201902-HR-022-01), 승인받은 내용에 따

라 진행하였다. 먼저 구두로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간호사에게 

연구참여 설명서와 동의서가 배포되었다. 연구참여 설명서에

는 연구목적이 자세하게 기술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외부유출

이 없고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폐기될 것이 명시되었다. 또

한 익명성이 보장되고,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참

여를 중단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이 명시되

었다.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간호사에게 설문지가 배포되었

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작성된 설문지는 불투명한 봉투에 넣

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보답으로 소정의 상품

을 전달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스트레스

대상자는 평균연령은 28.53세였으며, 여자가 147명(86.5%), 

남자가 23명(13.5%)이었다. 근무 부서로는 외상 응급실이 

42명(24.7%), 외상 중환자실이 128명(75.3%)이었다. 대상자의 

평균 임상경력은 4.35년이었고, 외상센터에서의 평균경력은 

2.40년이었다. 외상센터 현 근무지를 자의로 선택한 간호사는 

57명(33.5%)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113명(66.5%)이었다. 

급여의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2명(7.1%), 불만족 66명(38.8%), 

보통 80명(47.1%), 만족 12명(7.1%)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는 192점 만점에 평균 125.64였다(Table 1).

2.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소명의식, 이직의도의 평균 및 

상관관계 

대상자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50점 만점에 평균 27.66

점이었고, 소명의식은 54점 만점에 평균 36.04점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직의도는 45점 만점에 평균 31.08점이었다. 이차 외

상성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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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between Secondary Traumatic Stress, Vocation, and Turnover Intention (N=170)

Variables M±SD
Secondary traumatic stress Vocation Turnover intention

r (p) r (p) r (p)

Secondary traumatic stress 27.66±5.27 1

Vocation 36.04±6.29 -.13 (.091) 1

Turnover intention 31.08±5.97 .27 (＜.001) -.26 (.001) 1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Prediction Effects of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Vocation on Turnover Intention (N=170)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Gender (women)* -.13 -1.88 .062 -.15 -2.14 .034 -.14 -1.98 .050

Age (per one year) .01 0.02 .988 .02 0.13 .898 -.01 -0.03 .978

Marital status (unmarried)* .02 0.28 .778 .03 0.34 .738 .06 0.73 .464

Religion (yes)* -.03 -0.44 .661 -.01 -0.22 .825 .01 0.16 .877

Clinical career (per one year) .04 0.20 .844 .04 0.21 .835 .03 0.14 .891

Career in trauma center (per one year) -.08 -1.06 .290 -.08 -1.12 .265 -.06 -0.85 .395

Wanted trauma center employment? (yes)* -.15 -2.35 .020 -.15 -2.41 .017 -.13 -2.13 .035

Satisfaction with salary (per one point)† -.17 -2.56 .012 -.18 -2.66 .009 -.12 -1.71 .089

Education level (associate degree)* .22 1.87 .064 .23 1.95 .053 .14 1.20 .233

Education level (bachelor degree)* .08 0.66 .513 .09 0.74 .462 .01 0.02 .984

Job stress (per one point) .57 8.55 ＜.001 .53 7.77 ＜.001 .56 8.39 ＜.001

Secondary trauma stress (per one point) .14 2.09 .038 .10 1.50 .136

Vocation (per one point) -.22 -3.25 .001

F (p) 9.82 (＜.001) 9.56 (＜.001) 10.18 (＜.001)

Adjusted R2 0.37 0.38 0.41

ΔR2 - 0.01 0.03

*Dummy coded; †Satisfaction with salary was entered as an ordinal measure (1=very unsatisfied, 2=satisfied, 3=neutral, 4=satisfied, 5=very satisfied).

(r=.27, p<.001), 소명의식과 이직의도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r=-.26, p=.001)(Table 2). 

3.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명의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명의식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모델 1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직무 스트레스를 독립

변수로 투입하였다. 외상센터를 자의로 선택한 경우(β=-.15, 

p=.020)와 급여만족도(β=-.17, p=.012)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는 낮았으나, 직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 높아졌다(β

=.57, p<.001).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37.0%였다. 모델 2에서 이

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외상센터를 자의 선

택한 경우(β=-.15, p=.017)와 여자 간호사인 경우(β=-.15, p= 

.034)에 이직의도가 낮아졌다. 하지만 직무 스트레스(β=.53, p< 

.001)와 이차 외성성 스트레스(β=.14, p=.038)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는 높아졌다.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38.0%로 Model 1보다 

1.0% 설명력이 높아졌다. 모델 3은 소명의식을 추가하여 이직

의도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직무 스트레스(β=.56, p<.001)

가 높을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졌고, 외상센터를 자의로 선택한 

경우(β=-.13, p=.035)와 소명의식이 높을수록(β=-.22, p=.001) 

이직의도는 낮아졌다.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41.0%를 나타냈다.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에 대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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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의 자기상관 검증에서 Dubin-Watson 통계량은 2.102로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 분포

성 가정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다. 공차한계는 .60~.86로 모두 0.1 

이상을 나타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013~1.706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

는 Kim과 Lee의 연구[27]에서 보고된 임상간호사의 이차 외상

성 스트레스(평균 24.84)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상센

터 간호사들은 중증외상으로 신체가 훼손되거나 다발성 손상

을 가진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게 된다. 따라서 환자의 

고통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고, 고통 받는 환자를 돕는 과정에

서 발생하게 되는 부적절한 정서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이다

[20]. 게다가 외상센터가 개설되면서 기존에 응급실로 내원하

던 외상 환자들이 외상센터로 몰리고 있고 외상센터 간호사들

은 외상사건에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6]. 따라서 외상사건

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외상센터 간호사들의 이차 외상

성 스트레스를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상담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반면,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소명의식에 대해서는 측정도

구가 달라서 명확한 비교가 어렵지만, 백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본 연구대상 외상센터 간호사의 소명의식은 평균 66.74점이

었고, Yang과 Han의 연구[28]에서 임상간호사의 소명의식은 

61.80점이었다. 소명의식은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을 대변하며, 따라서 일의 만족도와도 관계가 있다[12]. 본 연

구결과는 외상센터 간호사들이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환

자를 돌보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의미있

는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

여,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외상센터 간호사들의 소명의식과 직

무만족에 대해서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단변량 분석에서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10, 

11]과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본 연구결과는 외상센터 간호사

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규명한 점에 의

미를 두고자 한다. 외상센터 간호사들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은 환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고통도 가까이에서 지

켜봐야 하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임상간호사보다 더 많은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이직을 고려

하게 만들 수 있다[6]. 본 연구는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뿐 아니

라 소명의식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직의

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혼동변수를 통

제하여 다변량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혼동변수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투입했을 때

는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외상센터 간호사들의 이

직의도는 높아졌다. 하지만, 소명의식을 추가로 투입했을 때는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는 유의하지 않았고, 소명의식이 이직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는 다른 사람

들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특히 본 연구의 외상센터 간호사

는 다른 임상간호사보다 직업적 소명의식 수준이 더 높았다. 게

다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만 투입했을 때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었던 급여만족도는 소명의식이 투입된 회귀모델에서는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외상센터 간호사의 소명

의식이 급여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보다 이직의도에 더 큰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에 대한 열정과 직무만족이 높아진다[12]. 직무

적인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더라도 소명의식이 높으면 조직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13]. 따라서 외상센터 간호사들은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또한 선행연구[29]에서 임상간호사들의 재직 이유

가 다른 사람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가족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점과 유사하다. 권역외상

센터 간호사들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상 간호사의 역할

에 대한 소명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적정 인력수급배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이 외상

센터 간호사들의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회귀모델을 통해 추가적으로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혼동변수를 확인하게 되었다. 외상

센터를 자의로 선택한 간호사들은 그렇지 않은 간호사들보다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30]에서 신임 간

호사가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재직의도가 높은 결과와 유사하다.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서 근무하는 경우에 직무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고 이것이 이직

의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외상센터의 간호인

력 배치 시에는 간호사들의 의견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편 선행연구결과[18,19]와 마찬가지로 직무 스트레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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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추후 연구에서는 반드시 

직무 스트레스를 혼동변수로 고려하여 이직의도 영향요인을 

규명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명의식이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했으

나, 여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전국 권역외상센터 

중 10곳의 간호사만을 편의추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

체 간호사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또한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는 수많은 혼동변수가 존재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구학적 변수와 직업적 변수만을 

통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을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과 중환자실 간호사로 한정했기 때문에 외상센터 병동 간호사

는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전 외상센터 간호사

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째, 외상센터 간호사들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

는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재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외

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명의식을 심도있

게 파악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추후 연구에서

는 외상센터 병동 간호사를 포함하여 전체 외상센터 간호사들

의 이직의도 영향요인을 파악할 것을 제언한다.

결 론

본 연구는 권역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명의식에 중점을 두어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명의식 수준은 선행연구의 임상간호사보다 높았다. 최근 외

상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권역외상

센터 설립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나 소명의식 그리고 이직의도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결과가 외상센

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또한, 높은 이차 외상성 스트

레스에도 불구하고 외상센터 간호사들의 소명의식 수준 또한 

높았다. 나아가 외상센터 간호사의 이차 외상성 스트레스와 소

명의식이 함께 투입된 회귀모델에서는 소명의식이 이직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연구결과는 외상센터 간호사가 중증

외상 환자를 돌보는 자신의 일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으로 근

무를 지속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외상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숙달된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외상센터 간

호사의 이직의도를 낮추고 업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소명

의식을 격려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근무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인력배치가 외상센터 간호사들의 소명의식을 격려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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